
반도체용 고순도 약품 수요 증가
초집적화 따라 고순도제품 요구… 일본, 세계 진출 활발

초집적회로 등 반도체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고순도 반도체약품 수요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제

품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반도체 제조에 사용하는 약품은 다른 공업약품과 달리 초고순도 제품을 요구, 약품 메이커에서는 특

별한 규격을 설정, 고순도화에 대응하고 있다. 

일본의 關東화학의 경우 E L규격 발표이후 LSI, VLSI의 등장으로 반도체용 프로세스 약품에 대한

요구가 해마다 더 엄격해지기 때문에 파티클수의 규격화와 규격항목의 추가, 새로운 규격의 설정 등

에 대응하고 있다.

최근 동향으로는 미량금속 불순물에 대해서는 p p m에서 p p b수준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파티클수도

0 . 2 ~ 0 . 3미크론의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다.

반도체 메이커에서는 메가비트 시대에 대응, 종래 약품에 비해 고순도 제품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

서 원료에서 출하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공정관리가 과제로서 대두, 약품의 자동공급장치 등이 하나

의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 원료제조 단계에서 불순물의 혼입을 방지하는 것과, 고기능 필터와 충전용기의 개발 등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편, 반도체 약품수요는 반도체 산업의 성장과 함께 신장하고 있다. 일본을 비롯, 세계에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일본의 경우 수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 해외의 반도체 메이커와 해외로 진출한 일본계의 반도체 메이커로부터 일본의 약품 메이커에 대

해서 현지생산 요청이 나오고 있다. 실례로 住友화학공업이 한국의 동양화학공업과 伊藤忠상사가 합

작, 「동우화학공업」을 설립, 한국에서 고순도 황산, 고순도 과산화수소 등을 제조·판매할 계획이다.

住友화학이 기술을 제공, 93년 상반기부터 생산개시할 예정이다.

또 關東화학은 대만에 정제공장을 건설중에 있다. 關東화학은 제휴관계에 있는 독일 에메르크의 현

지법인에 자본을 참여,대만의 桃園현 觀音鄕의 공업단지에 고순도 약품의 정제공장을 9 2년 가을 완

공예정으로 있다. 제조품목은 황산 등 1 8개품목이다.

이밖에 약품 메이커의 과제는 악화하고 있는 채산성을 시정하는 것으로, 연구개발비의 증대 등 코스

트 상승요인을 안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반도체용 고순도 가스는 에피타키시, 확산, CVD(화학적 기상성장), 스파타링, 에칭 등의 분야에 1 0 0

여종이 사용되고 있다.

일본 반도체용 가스는 반도체 산업의 신장에 힘입어 최근 몇년동안 평균 1 0 ~ 2 0 %의 높은 신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89년에 시장규모가 1 0 0억엔을 돌파했다. 

반도체 재료가스의 일본 수요(일부 광화이버용 등 포함)는 금액으로 전년대비 23.5% 증가한 1 2 6억

엔 규모이다. 제품별 수요량은 4불화탄소(연간 2 0 0톤), 모노시란( 8 1톤), 암모니아( 6 0톤), 염화수소( 6 0

톤), 일산화이질소( 5 0톤), 디클로시란( 4 6 . 5톤), 사염화규소( 4 0톤) 등이다.

9 1년도 반도체 업계를 둘러싼 환경 악화로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니나, 신수요 창출 등으로 꾸

준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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